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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울과� 다윗의� 엇갈린� 길

(매일묵상� 예닮,� 사무엘상� 18장� 1­30절)             

[...]하나님께 등 돌린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. 하나님을 떠
나 세상의 권력에 매달릴수록 다윗을 향한 미움은 더욱 커져 갔습니
다. 사울의 죄는 다윗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사울 스스로를 고통에 
빠뜨렸습니다. 점차 악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고, 심지어 자
신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
이려고까지 했습니다. 사울의 악한 마음은 날로 커져갔고, 그는 악한 
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다윗을 사위 삼아 블레셋과의 전쟁 도구
로 이용했고, 마침내는 그 전쟁에서 다윗을 죽여 없애려 했습니다. 
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길은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.

“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
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
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” 사무엘상 18장 18-29절

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습니다. 사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
습니다. 바로 이때 돌아와야 했습니다.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곁
에 있어야 했고, 무엇보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. 다윗을 사
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, 하나님께서 
맡기신 왕의 소명을 기억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죄악에 사로잡힌 사
울에게는 다윗도,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도 그저 자신의 권력을 
빼앗을 적으로만 보였습니다. 그렇게 사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.

망가져 가는 사울을 보며 새삼 죄의 무서움을 깨닫습니다. 일상의 작
은 죄악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죄에 둔감해집니다. 하나님 앞
에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게 되지요. 그렇게 죄의 시간이 이어지
다 보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. 
우리 역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.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
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, 믿음 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, 겉으
로는 여전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일지 몰라도 어느새 내 삶은 죄로 
덮이고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.

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인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흔들리
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.

“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
와 함께 계시니라” 사무엘상 18장 14절

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도 함
께하십니다.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니다. 어느 순간 
죄의 늪에 발을 들여놓은 자신을 발견했다면, 지금이 바로 회개의 순
간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.

� � 금주의� 말씀

“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
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
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
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
라 그리하면 주시리라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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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닮교회에서� 함께� 예배드린�

여러분을� 환영합니다.

예닮교회� 새가족으로� 등록을�

원하시는� 성도님들께서는�

안내석의� 등록카드를�

작성하셔서� 헌금함에�

넣어주시기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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